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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연합학력평가 B형 
11~16번 문법 해설

 《상위 오답률 5위》 

  1위 : 23번 (52.2%) 
        ☞ 독서(사회)
  2위 : 29번 (50.8%) 
        ☞ 독서(과학)
  3위 : 14번 (49.6%) 
        ☞ 문법
  4위 : 38번 (48.8%) 
        ☞ 현대소설
  5위 : 21번 (45.8%) 
        ☞ 독서(인문)

 수능을 제외한 모든 시험은 시험을 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. 틀린 문제는 왜 틀렸고, 맞은 문제
는 어떻게 맞췄는지 잘 생각하며 복습해 주세요. ^^
질문있으시면 강의 게시판, 페이스북, 카페 등 모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^^*



11 – 표준 발음법 - 【정답 - ②】
(정답해설) ‘물약’은 제29항에 따라 ‘ㄴ첨가’가 이루어져 [물냑]으로 발음된다. 이후, [붙임1] 
조항에 의해 ‘ㄹ’ 받침 뒤에 첨가되는 ‘ㄴ’음을 [ㄹ]로 발음하는 조항에 따라 [물략]으로 발음
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. 

(오답해설) ①의 ‘먹물’은 제18항에 따라 ‘비음화’가 이루어져 ‘ㄱ’이 ‘ㅇ’으로 바뀌어 [멍물]로 
발음된다. 
③ ‘한 입’은 제29항에 따라 ‘ㄴ첨가’가 이루어져 [한닙]으로 발음된다. 
④ ‘집일’은 제29항에 따라 ‘ㄴ첨가’가 이루어져 [집닐]이 되고, 이후 다시 제18항에 따라 ‘비
음화’가 이루어져 ‘ㅂ’이 ‘ㅁ’으로 바뀌어 [짐닐]로 발음된다. 
⑤ ‘색연필’은 제29항에 따라 ‘ㄴ첨가’가 이루어져 [색년필]이 되고, 이후 다시 제18항에 따라 
[생년필]로 발음된다. 
 

12 – 띄어쓰기 - 【정답 - ③】
(정답해설) 조사는 항상 체언 뒤에 위치한다. 체언의 앞에는 관형사(관형어, 관형절 포함)가 올 
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쉽게 ‘만큼, 대로, 뿐’을 구분할 수 있다. ‘못하다’는 용언이고, ‘못 하
다’는 ‘못’이 ‘하다’를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. (다)의 ‘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
이야?’는 ‘그것’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‘뿐’은 조사에 해당한다. 이처럼, 체언, 조사, 관형사 등
의 품사 구분은 위치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. 
(오답해설) ① ‘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겠지?’의 ‘할’은 ‘만큼’을 꾸미는 용언의 관
형사형에 해당하므로 ‘만큼’이 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다. 그러므로, 띄어쓰는 것은 적절하다. 
② ‘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.’의 ‘나’는 체언이다. 그러므로, ‘대로’는 조사에 해당하여 붙
여쓰는 것이 적절하다. 
④ ‘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.’의 ‘못해’는 형용사로, ‘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’를 뜻하므로 
붙여쓰는 것이 적절하다. 
⑤ ‘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.’의 ‘못하구나’는 형용사로, ‘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’
을 뜻하므로 붙여쓰는 것이 적절하다. 

13 –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- 【정답 - ④】
(정답해설) ‘주호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.’라는 문장은 ‘주호가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
책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’, ‘주호가 나랑 책 중에서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인지’가 명확
하지 않은 문장이다. 그러나, ‘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.’로 문장 순서를 바뀌어도 의
미의 모호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고친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. 
(오답해설) ① ‘그는 슈퍼맨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다’의 ‘불리우는’은 ‘불(다) + -리- + -우- + 
-는’으로 형태소가 분석할 수 있고, 이 중 ‘-리-’라는 피동 접사와 ‘-우-’라는 사동 접사가 같
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. 이 때, 굳이 ‘사동 접사’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‘-우-’를 삭제하
는 것이 적절하다. 
② ‘손님,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.’는 화자의 약속, 의지를 나타내지도 않는 상황에서 ‘-ㄹ



게요’를 사용하고 있어 잘못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. 그러므로, ‘손님,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
요.’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. 
③ ‘그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.’의 ‘설레임’은 잘못된 명사형 표현이다. 명사형 
어미에는 ‘-(으)ㅁ / 기’로 주로 실현되므로, 이 예엔 해당하지 않는다. 
⑤ ‘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셔요.’는 간접 높임을 쓰려고 한 의도로 볼 수 있다. 
간접 높임은 높이려는 대상의 신체나 소지품, 생각 등도 높임이 가능한 표현인데, 이 문장에
서는 ‘높이려는 대상(청자)’의 소지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높여서 부를 필요가 없다. 

14 – 사전 활용하기 - 【정답 - ➁】
(정답해설) ⓑ의 ‘개구리가’는 서술어 ‘되었다’의 앞에 놓였기 때문에 ‘보어’에 해당한다. 이때 
‘되었다’의 주체는 ‘올챙이’이므로, ‘올챙이가’가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, 조사 ‘가’
의 [1]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, ‘올챙이가 개구리로 되었다’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
정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낸다. 

(오답해설) ① ‘가’와 ‘이’는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이고, 이것은 ⓐ의 ‘올챙이가’의 ‘이’ 모음 
뒤에서 ‘가’로 실현한 것과 ⓓ의 ‘뽕밭이’의 ‘밭’ -종성이 자음 ‘ㅌ’ - 자음 뒤에서 ‘이’로 실현
한 것으로 알 수 있다. 
③ ⓒ의 ‘깨끗하지가’는 ‘깨끗하지를’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다. 또, 뒤에 부정적 표현인 ‘않
다’가 왔으므로, 가[2]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. 
④ ⓓ의 ‘뽕밭이’는 서술어가 ‘되었다’이므로 보어에 해당한다. 의미상으로는 ‘뽕밭으로’의 부
사의 의미를 갖고, 바뀌게 쓰는 대상을 나타내므로,  이[1]에 해당한다. 
⑤ ⓔ의 ‘백두산이’는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[2]에 해당한다. 

15 – 문법 범주 - 【정답 - ⑤】
(정답해설) ㉤의 ‘-기-’는 행위 주체인 ‘도둑’이 경찰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
한 피동접미사이다. 

(오답해설) ① ㉠과 ㉡은 모두 주어인 ‘할머니’와 ‘아버지’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 선어말 어
미 ‘-시-’로 쓰였다. 
② ㉠의 ‘-ㄴ-’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, ㉢의 ‘-었-’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.
③ ㉡의 ‘-리-’는 ‘아버지께서 연을 날게하다’를 의미하므로, ‘아버지’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
어떤 도악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이미하는 사동접미사로 쓰였다. 
④ ㉣의 ‘-겠-’은 보통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만, 이 문장에서는 
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다. 



16 – 중세 국어의 특징 - 【정답 - ⑤】
(정답해설) ㉤은 중세 국어의 거듭적기 표기법을 언급하고 있다. 거듭적기는 이어적기와 끊어
적기의 사이에 발생하여 향유되었던 표기법인데 예를 들어, ‘말 + 이’가 기본형인 경우 ‘말
미’로 그대로 이어적는 것을 말하며 ‘말이’ 그대로 형태소를 밝혀 적으면 기본형으로 볼 
수 있다. ‘말미’로 적을 경우 거듭적기의 예에 해당하게 된다. 

(오답해설) ① ‘ㆍ’는 현재 쓰이지 않고, 과거에만 쓰였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다. ‘ㅿ’ 역시 
과거에만 쓰였고, 이후 ‘ㅅ’ 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. 
② ‘선어말 어미’ ‘-이-’는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. 
③ 조사 ‘하’는 대상을 높이는 극존칭의 호격 조사로, ‘님금’을 꾸몄기 때문에 적절한 예에 해
당한다. 
④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상황에 따라 출현양상이 달랐다. ‘애, , 예’로 3가지로 나뉘
었는데, ‘애’는 양성모음 아래에서, ‘에’는 음성모음 아래에서, ‘예’는 ‘ㅣ’모음 아래에서 사용
되었다. 그러므로, ‘낙수’에 ‘예’가 쓰인 것은 ‘낙수’가 당시 [낙쉬]와 같이 발음되었기 때문에 
부사격 조사로 ‘예’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. 


